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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] 

<녹 춘 가라>는 춘삼월 좋  시  맞  녹  에  풀어놓고 에게도 풀어보지 못  말

들  춘 과 께 노래  규 가사 다. 지 루마리에 연속  태  사 어 있다. 4 보 

격   충실 게 지키고 있는 격가사 다. 작자는 미상 , 사시 는 戊辰 라는 干支  보

 1928  후  추 다. 작품  동  여 들과 께 나들 를 나  날  만끽 고 있는 

내용 다. 시집가  경  회상  부모님  를 다시 번 생각 보  그 시  여  지닐 

에 없었  명  탄 고 있다. 여  사회  책 라고는 가  어 있었  시

에 내  어 니  몫  다 는 것  그 시  법 었다. 그러나 탄 만 있  뿐 를 

어 겠다는 극 인 지는 보 지 고 있다. 

[원 ]  

 

춘 가라 

어 우리 여 들 동풍월 에 

풍일  고 쳥경도 가  

양근늘 놉  벗부 고리 

도 니  게나 인 연  

풍 우 등 소 쳐 고 

등님  소  춘복   

에 노  모릉 걸 가고 

난 에 모춘 강좌 란 다모엿 

쎄고 남들  춘 락 고 

헛부다 우리여 동당   야 

  연동락  니 

니 훌 여 월노가연  

에볍  여 동  어 손가 

규 에  여 욕갓튼 몽  

동  에  람 일고 

춘풍도 탕다 나    

동  헌허진니 부모  멸 고 

우  인고 쳔도 에 고 

풍토도 달 지 

고자  나 송  그 업고 

실가  즁 나 붓그릿니 지라 

니 소니 통쟝곳 히업고 

도 모라 니 감  심 라 

단잠  놀 니    란 요 

고진 것 니 식도 미 

복니 시 든말도 주리 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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웃 볼  

건든거  주  모계  부 시  

망가 겁 나  가   

부님니 드 시  작 일 업건 

낫     우싀시  경 다 

시   어나닷 여 월 

고향니 막막고 게크든 동 각 

가역 가역 

동 근달  우리 에 쳐 가 

남쳔에 가 룸  회포 다 

풍편에 편 보니 심 만  고 

몽  착나 다른니 허 다 

양춘니 여  불  

노상에   소 품어 가 

망에 일 찰니 귀 부모 일  

열손가락 자자 일일니 여추 

든날 얼는닷처 고  도라든니 

리든 우리양  드러가  보 만  

동 출가 종     간  

인 탁 우리당 각쳐  통 여 

가  입히 엣리  도라 고 

 에 크든고  노든  모 든 

고 고 상 니 고 

일장담소 여보 

쳔연고독 우리    어 고 

송실  실  변   일고 

그  말에 가  남편도고 

  도 러  소 요 

출가  당 부인 우리  여갈가 

인동  우리향  각  우리동 

나가보  일분 요 들 보  동실  

고  우리동  탓 다당니 

남  양 가 

몃달니 리 그리든 우리손  

부모실 락여 어 변 여보 

날부  부 들니 양신가  노림잇 

월일 일에 가동여 불 고 

월 일 단 에 강  경도고 

록이춘유가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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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일 직여  여 결 고 

권니 우도 쳑 취외 여  

날날 우리들니 만 도 히고 

별일  

소림도 만큰마 담락 좃타 

  도리연  쳔 락 어고 

외원  회 쳑  겁도 

춘경동 고   허부가 

우  놉푼고 계도 달다 

 에 벌미요 약 가 겸어과 

에 속붓 고 힌 고 어 

솔회  일니 월망일 좃타 

출가 우리여 얼 모여든고 

몰   우리  우고 

  송  연니 십 요 

다   연니 동갑  

법   연니 십 요 

명고   연니 십  

창   연니 십 요 

  연니  

주인모 공사인나 드 부여 몃몃 고 

잔  과 출  사천창과 

후  동과 단  실과 

 임   춘풍일자 원만 다 

운 골 경 요   라 

 고 도 약야  월 요 

낭낭  우 소 소양  여 라 

그남  린소  니 라 고 

진 남 요 월골 일  

골 난경 요 농산  라 

요 연에 모  여가 리  

 에 버 니 쳔불  연 

에 좌 여 운  어보니 

  들  만 니 인 

갑 벙  품 든 펑쳔장  어요 

곡 추야 병 주든 공니 여닌 

여  보쳔시에 만쳔 신 러진가 

진시  평 일에 주  모 가 

록이춘유가라

4 / 12 http://www.gasa.go.kr



평들 버리 결  가 고 

심 쳑  건소  

다시번 좌여   나가  

  주부자  귀  

강산니 막고 그 어 새락 

님  라본니 가야산 룸 

고운 요 

동  가라 니 공산 자 결 

엿  라  도보니 

  북소  니들니  나북  

지 니 

  신 우 쳔  요 

산  도가  송도도 울  

여부여당 우리  마 가 니가 

식에 각든 후  리요 

여  귀운든 니부  양  

  운 니 소잇고 

우리부모 원통쳬 죽 가 쳐쳐 

우리들니 출가나    

추우추 쳠소 에 불싱감 욱 

부모  모시고 날날  노림  

명명  가  우리  실가 

근닷 도라보니 양니 산 잇고 

원 에 역연  곳곳    

인락 얼 고 인 리 니가 

우산에 러 날 경공  라 

루루쳔 듬  귀인달 일  

  우리겨  부 쳔   

날날 노림  연 에 그 고 

럿탓 탄식  

상좌에 소부인니 연  말 

들도 업      

락부  실솔풍  양  

어 우 락 인 훈시라 

니 좃나 녹  어 리 

연동락 실가 어 어  도가  

부인   분  고 

님  고  자식나니 단 고 

록이춘유가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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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강    가업  리고 

고보  쳔  손  모양고 

송히  실 가 가법  주어 

부 도리 고  날니 감동야 

복    부다남  과 

부귀강  복과 여 여 열여 에 

쳔추만  나리 

만좌가 다시웃고 도갈  죄 다 

  우리모  걱 니나 니시  

날갓  연소낭  걸니나 실가 

소  경게  분  키열고 

뜰에야 마라 웃 놀시 

마  다시  여공  힘 쎠  

쳘부인 어  노인 그말 고 

신  야 후 에 리 

진월 망에  우공  산  

모월 상춘에 번등우 

록이춘유가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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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역]  

 

녹 춘 가라 

어 우리 여 들  동풍삼월 시 에 

풍일1  창 고 청경도 가 2 다 

양그늘 높  벗부 는 꾀 리 

도  께날  주인찾는 연자 다 

사풍 우3 목동 는 소리 처량 고 

등산임  소 자는 춘복  재 다 

장 에 노  릉 걸 찾 가고 

난 에 모춘 는 강좌 란 다모 다 

좋 시고 남자들  삼춘 락 좋 시고 

헛부다 우리여자 동당  생장 여 

질 사람 동락 자 니 

 훌 여 월노가연 재 다 

법 마 여 삼동 에 어 손가 

규 4 에 생장 여 같  몸  

동 5 에 생 사람 슨일고 

춘풍도 탕 다 나 에 는  

동  헌 지니 부모  리 고 

지자우  집인고 

산천도 에 고 풍토도 다른지라 

고자  지극 나 송  그지없고 

실가  나 붓그리니 지라 

 생소 니 통쟝 곳 없고 

도 몰라 니 감  심 라 

단잠  놀래 니 사  요 

고진것 돈 니 식도 미  

복  시라 말도 주리 고 

웃사람 볼 라 걷는걸  주  

시모께  부 시  책망  겁 나  

가슴  근 근 

시부님  들 시  작 일 없건마는 

낯  울 불  웃 시  경사 다 

내시  색  어느  여 월 

고향  막막 고 께컸  동 6생각 

사가 역 다 

동창에 달  우리집에 쳐 가 

록이춘유가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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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천에 가는 름 지  회포 다 

풍편에 편지보니 심 만 새 고 

몽 에 착 나 다 니 허사 다 

양춘7  여 좋 람 불어 가 

노상에 는 슨소리 품어 가 

망에 일 찰  귀 부모8 택일  

열손가락 자자  일일  여삼추9라 

날 얼른닥쳐 고산  돌 드니 

그리  우리양  들어가  보 만  

동 출가 종  상  간 다 

인 탁 우리당  각처  통 여 

가지에 잎  뿌리  돌 고 

에 크 고  놀  모여든다 

좋 시고 좋 시고 상 니 좋 시고 

일장담소 여보  

천 고독 우리집에 산당  어 고 

송실  있 라 번  슨일고 

그러 나 말 에 새집가  남편 고 

 차 러 는 당소 요 

출가  당 부인 우리  어 갈  

인동  우리향  각산지  우리동  

나가보  일분 요 들 보  동실 라 

 우리동  듯 다당 니 

남자를 양  

몇달사  새집살  그러든 우리손  

부모슬  행락 여 어 번 어보  

날부  부 들  양춘가 10 놀 있  

삼월삼일 상사일에 가동  불 고 

월 일 단 에 강  경도 고 

월 일 직  여 결 고 

채채권  우태사도 척 취외 여 라 

늘날 우리들  만나게도 고 

별 일 욱 다 

소림도 많건마는 지 담락 욱좋다 

사  도리연  천 락사 워 고 

외원  회는 척  즐겁도다 

춘경동 좋 시고 를 허부  

우  높 곳에 계도 달 다 

록이춘유가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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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에 벌미요 약 가 겸어과라 

상에 속붙 고 짓고 꾸어 

잔솔  택일 니 삼월망일 욱좋다 

출가  우리여자 얼마나 모 고 

몰 라  우리행장 우고 

사 라 송  연11  십 요 

다산 라  연12  동갑 라 

법산 라  연  십 요 

명고 라  연  십 라 

창 라  연  십 요 

라  연  라 

주인모른 공사있나 들어보  몇몇인고 

란  과 헌 사 천창 과 

후  동 과 단  실 과 

 임  춘풍일자 원만 다 

운 골 경 요 녹  라 

 고운태도 약야 에 월 요 

낭랑  웃 소리 소양 에 어 라 

그남  어린소   랐 고 

진 에 남 요 월골  일  

골 에 난경 요 농산 에 녹생 라 

요지연에 모여  가 내 듯 

나 에 벌여 니 천불상  연 다 

에 좌 여 운 를 굽어보니 

 들  만  닌가 

갑 병  품  평천장  어 매요 

곡 추야 병 주  공  여 있  

여  보천시에 만천 신 어진가 

진시  평 일에 주  모 가 

평들 보리 결 맥 가 재 고 

심산 척축 는 견소리 난만 다 

다시 번 좌 여 상상  라가니 

  주부자  귀 다 

강산  막13 고 그 어 쇠락 다 

남  라보니 가야산 검 름 

고운  요 

동  가 키니 공산 자는뜨결 

태  라  돌 보니 

록이춘유가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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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쇠 북소리는 들  나북  

지 니 

사 신  천  요 다 

산  돌 가니 송 도 울 다 

여부여당 우리  마재가 닌가 

식에 생각  자후  리요 

여라를 귀운  니부  양 라 

 장 운  솟 있고 

우리부모 원통체  죽 가 처처 다 

우리들  출가 나   

추우추상 첨소 에 불신감창 욱 다 

부모를 모시 고 늘날  놀  

명명  가운  우리  실  

근듯 돌 보니 양  산에있고 

원 에 연  곳곳에 나는 나 

인생행락 얼마런고 진 래14 닌가 

우산에 떨어진날 경공  라 

루천산  지인달사15 일 라 

 우리고  부 천지 다 

늘날 놀  후에 그 고 

듯  탄식  

상좌에 소부인  연  는말  

들도 사업  명 느니라 

락부  실솔풍  양산에 다 

생어 우 락 인에 훈계시라 

 좋다 나 상녹 16 어 리 

동락 있  어 어  돌 가  

당부인  효  분 를 창 고 

태임  태 워 자식나니 단 고 

경강  워 가업  다스리고 

고맹보  삼천  자손  보양 고 

송  행실 라 가법  지 주어 

부 도리 고  늘  감동 여 

복  지 여 복다남 삼 과 

부귀강 17 그 복과 여 여사 열 에 

천추만  나리라 

만좌가 다시웃고 돌 갈  재 다 

 우리모  걱 나 니시  

록이춘유가라

10 / 12 http://www.gasa.go.kr



늘같  연소낭  그걸 나 니실  

소 를 경계  분  히열고 

뜰 개야 짖지마라 웃사람 놀랠 라 

마  다시좁  여공  힘  

철부인 었 니 녹 노인 그말 고 

신 18  여 후 에 리라 

진19삼월 망에  우공  사산고  

모삼월 상춘에 번등우  

록이춘유가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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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각주] 

1) 풍일(風日) : ‘풍양(風陽)’과 같  말  날 를 는 말.  

2) 가 (佳麗) : 모양 나 경  등  매우 름다움.  

3) 사풍 우(斜風細雨) : 껴 부는 람과 가늘게 내리는 .  

4) 규 (閨門) : 부 자가 거처 는 공간인 규 (閨房).  

5) 동 (洞房華燭) : 동 에 는  불 라는 뜻 , 를 고 나  첫날 에 신랑  

신부 에  자는 식  는 말.  

6) 동 (同遊) : 께 놀  . 동 .  

7) 양춘(陽 ) : 뜻  날.  

8) 귀 부모(歸寧 母) : 『시경(詩經)』에 나 는 말  돌 가 부모에게  여쭙는다는 뜻 다.  

9) 여삼추( 三秋) : 3 과 같  게 느껴진다는 뜻  몹시 타게 다리는 마  는 말.  

10) 양춘가 (陽 佳節) : 뜻 고 좋  철.  

11) 연(世年) : 나 .  

12) ( 年) : 다운 나 .  

13) 막(廣漠) : 득 게 다.  

14) 진 래( 盡悲來) : 즐거운 일  다  슬  일  닥쳐 다는 뜻  상일  는 것임  

는 말.  

15) 지인달사(至人達士) : 없   높고 에  사 에 얽매여 지내지 니 는 사람.  

16) 상녹 (黃裳綠衣) : (衣)는 에 입는 상 , 상(裳)  래에 입는 마, 색  색(正 ) 어

 귀 고, 녹색  간색(間 ) 라 천  것  가리키는  색인 (黃)  래  가야  마  쓰

고 있다는 뜻 , 본처가 나고 첩  득  는 말.  

17) 부귀강 (富貴康寧) : 재산  많고 지 가 높 , 몸  건강 고 마  편 다.  

18) 신 (辛筆) : 고생  쓴 .  

19) 진(戊辰) : 1928  추 .  

본자료는 행 부  보 진 원  가DB사업  축  재산입니다. 

담양  공식 인 허가 없    일부 는 체를 복 , 송, 포 거나 변경 여 

사용   없습니다. 

록이춘유가라

12 / 12 http://www.gasa.go.kr


